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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1. 좋은 돌을 분별하는 자를 보내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

시고, 나를 속지 않게 도우시고, 내가 찾지 못하는 좋은 돌을 찾

아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로다. 하

나님과 성령님과 한 몸이라 속지 않고 해됨이 없게 하셨도다.

2.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를 자신같이 도우심은 그를 통해 

시대의 뜻을 이루시고, 모든 자를 돕고 구원하고 휴거시켜 영원

한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.

3.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살펴 

아시기에,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자와 

같이 쓰게 하셨도다.

4. 아름다운 소나무는 시대 천 년을 상징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

전에 심어 웅장하게 하셨도다. 사역자들을 통해 이 민족에 좋은 

소나무들을 보내시고, 찾아오게 하여 심게 하시고, 아름다움과 

신비함이 천 년 동안 가게 하셨도다. 전에 하나님과 성자가 하나

님의 자연성전을 만들기 위해 이미 어린 소나무들을 보호하고, 

가꾸고, 키우게 하심으로 수천 주의 소나무들을 예비하시고, 이

곳만이 더욱 빛이 나게 하셨도다. 그 소나무들이 거목이 되므로 

하나님의 자연성전은 푸른 숲과 대(大)정원으로 꾸며졌나니, 동

산에 새들이 모여들어 거하게 하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위 하

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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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니, 자연성전이 만물

들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도다. 보는 자들이 지상의 천국이라

고 말들을 하게 되었으니, 이를 깨닫고 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 

있는 자들이로다.

6.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를 통해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며 행하시

고, 각각 행위대로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도다.

7. 해가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두셨으니, 

그 구조와 형상과 모양이 하나로 이루어졌도다. 깨닫고 보는 자

들이 하나님이 만들고 행하셨다고 말들을 하였으니, 이는 땅에 

있는 자들로 주를 통해 시인케 하심이로다.

8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와 정녕코 행하시고, 그를 통해 증

거하시는도다.

9. 과거에 전지전능하신 존재자 삼위일체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

하신 대로 행하셨도다.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산 너머 그늘 

속에서 살아가나니, 이는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미

워한 연고니라.

10. 자기가 가야 할 기다렸던 시대를, 무지와 고집과 교만으로 외면

하고 버린 자들은, 자기 행위로 인해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이로

다.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들을 사망의 깊은 어둠에 던지

시고,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주를 믿게 함으로 뜻을 이루고, 이

상세계를 행하시는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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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하나님과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, 땅

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사랑으로 휴거를 이루셨도다. 주는 따르

는 자들을 다스리고, 주를 따르는 자들도 그의 지체가 되어 살

피는도다. 주의 영광과 사랑과 의의 권세가 영원토록 가리로다.

12. 사람마다 자기 마음을 만족하게 할 자가 없나니, 자신이 깨닫고 

행해야 하느니라. 저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

숨을 다해 행하여,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친히 자신이 만족하도록 

행함으로 자신도 주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족이 충만케 할지어

다.

13. 설교를 들어도 만족하지 않음은 설교가 자기 마음에 있는 문제

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로다.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아나

니, 그것을 위해 행하고 말하면 자기가 만족하게 되느니라.

14. 자기 일은 자기가 행해야 마음에 들게 행하나니, 먹는 것도 자

기가 만들어 먹으면 마음에 들고, 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

놓으면 자기가 만족하느니라.

15. 자기도 만족하게 하고, 사람들도 만족하게 하고, 주도 만족하게 

하고, 하나님과 성령님도 만족하게 해야 하도다. 하나님의 뜻을 

깨닫고도 주와 더불어 행하지 않는 자는 인정할 수 없나니, 모

두 만족하고 충만하게 행해야 함이로다.

16. 사람이 모를 때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도 그 순간에는 모르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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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하니, 책망하기보다 심정 상한다고 하기보다 가르쳐 주어라. 

사람은 인식하지 못하면 생각이 전혀 안 나니, 원하는 자가 말

을 해 주고 이해를 시켜 주어라.


